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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심
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유사실
험 연구이다. J-do, J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내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며 실
험군 28명과 대조군 28명이었으며, 2016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2회(1회 60분), 10회기 동안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변화를 비교
하였다.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왜도와 첨도, 실수와 백분율, χ²-test, t-test로 분석하였고, 심리
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우울 점수는 감소하였다.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 향상 및 우울 감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증
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MBTI(MMTIC), 초등학생,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우울

  Abstract : This study was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a non-equivalence comparison group to 
investigate an effect of adaptation of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MMTIC (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 on improv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3 to 
August 31, 2016.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MMTIC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10 sessions (twice a week, 60minutes), participants were 56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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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income families (experimental group = 28, control group = 28) live in J city. The effects of this 
study were evaluated with the scal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well-being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ly improved, depression had 
noticeably decreased with the program. Therefore, It is should that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MMTIC will be used for effective psychiatric nursing intervention.

Keywords : MBTI(MMTIC), Elementary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 
Depression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이 처음 경험하는 사회의 일차적인 단위는 
가정이며, 긍정적인 가정환경과 적절한 부모의 보
살핌은 아동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1, 2].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부모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3],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부모의 애정적
인 양육태도나 사회적 지지가 있다면 아동은 심
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한다[4, 5]. 그러나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일반가구 아동들에 비해 자
신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은 낮으며, 우울이 높게 나타난다[6]. 저소
득층 아동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며[7] 사회문제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
므로[8]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
적인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들
에게 정서적 지지와 함께 부정적 정서나 행동을 
예방하고 행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심리
적 안녕감 증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9]. 심리적 
안녕감은 바람직한 발달의 주요 지표가 되며, 다
양한 영역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하다[10].
  심리적 안녕감이 낮으면 정신건강문제와 행동
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행복을 저해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11]. 반면에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면 우
울과 같은 심리나 정서적인 측면의 정신건강 문
제를 예방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
와 줄 수 있다[12, 13].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 증
진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경

험과 직․간접적으로 습득되는 생각, 감정 및 행동
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4].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고, 심리적 
변화를 겪는 아동들에게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
다는 것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15] 이러한 자아존중
감은 부정적인 감정과는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
[16], 아동의 부정적 감정의 하나인 우울을 예측
하는 개인적 변인으로 작용한다[17].
  우울증은 슬픔, 공허, 과민한 기분을 느끼고 이
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기
능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부적응으로[18] 저소득
층 아동에게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6]. 발달과업
을 습득해야 할 아동기의 우울 성향은 학업문제, 
교우관계 등 사회화 과정에서 부적응을 초래하고 
정신과 육체의 바람직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19] 아동의 우울을 이해하고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연구를 살
펴보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20], 집단미술치료[21], 인지행동치료
[22]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는 심리적 안녕감, 자
아존중감 향상 및 우울감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으로써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심리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및 자아존
중감과 사회성 등을 보거나 우울․불안의 정서적인 
문제와 함께 정신건강을 보는 등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정매체를 직접 활용할 수 없
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
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
램은 각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여 스스로
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제
어하지 못하는 환경보다는 내면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MMTIC(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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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e test Program implementation Post test
․ General
   characteristics
․ Psychological 
   well-being
․ Self-esteem
․ Depression

 Twice a week, 60 minutes,
 10 sessions, total 5weeks
․ MMTIC test
․ Indicator activities
․ Temperament activities

․ Psychological 
   well-being
․ Self-esteem
․ Depression

↑ ↑

Control group

Fig. 1. Research design.

for Children)는 Jung의 심리유형론에 이론적 배
경을 두며[23],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
그램은 집단 활동을 통해 개인의 선척적인 성향
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수용하는데 있다[24]. 
  MMTIC를 활용한 선행연구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에 적용되었으며,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사회
성,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25, 26]. 
또한 심리․정서와 관련하여 이윤경[27]과 김호성
[28]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경우 우울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우울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인 영
향을 받으며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회구성
원으로써 성장과 발달을 하기위해서는 물리적인 
지원과 함께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들 연
구는 대부분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과 정서적인 문
제를 함께 다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한 후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
램이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

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
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저
소득층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를 확인한다.
  2)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저
소득층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저
소득층 초등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
램이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
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다(Fig. 1).
 
2.2. 연구대상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프로
그램 참여에 동의한 학생,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
사가 있는 자, 설문지에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
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2(Faul F,Universitat Kiel, Kiel, 
Germa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ohen(1988)의 
기준에 따라 양측검정 유의 수준 α=0.05, 검정
력(1-β) 80%, 효과크기 0.8 유지에 그룹별로 
26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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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집단 31명, 통제집단 31명으로 총 62명을 선정
하였다. 
  실험군은 J-do J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의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62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대조군은 J시에 거주하면서 상
호교류가 어렵고 실험효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S지역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
교 5~6학년 학생 62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실험군 3명과 전학 등의 사정으로 사후 검사에 
응하지 않은 대조군 3명이 탈락되어 최종 분석에
서는 실험군 28명과 대조군 28명으로 총 56명이
었다. 

2.3. 연구도구

  2.3.1.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는 Ryff[29]가 개발하고, Ryff와 
Keyes[30]가 간편화한 척도를 조윤주[31]가 번안
하고 김수지[32]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
다. 6가지 하위 영역인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개인성장,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지
배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거의 그렇
지 않다(1점)’, ‘비교적 그렇지 않다(2점)’, ‘보통
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
점)’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은 18∼
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김수지[3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8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는 
Rosenberg[14]가 개발한 척도를 박민정[33]이 수
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
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
점)’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로 총점은 10∼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박민정[3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3이었다.

  2.3.3. 우울
  우울 척도는 조맹제와 김계희[34]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전혀 없었다(0점)’, ‘가
끔 있었다(1점)’, ‘자주 있었다(2점)’, ‘많이 있었
다(3점)’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로 총점은 0
∼60점이며, 16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16점 이상부터는 우울한 상태를 의미한
다. 신뢰도는 개발당시[34] Cronbach’s α = 
.9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8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6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주간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7월 1달 동안 저소득층 가정 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프로그램의 취지
를 설명하였다.

§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결정한 대상자
의 보호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일반적 특성,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관하여 사전검사를 하
였다.

§ 실험군에게 4주 동안 MMTIC를 활용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을 측정하였으며, 대조군
도 실험군과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변수들
을 측정하였다. 

2.5.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은 
1회 60분, 10회기 동안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
다(Table 1).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구체적인 분석방법이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χ

²-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 값

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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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Themes Objectives Task and application

1 Open your mind Orientation program

• Program guidance
• Writing Self-introduction
• Making group rules & agreements
• Pre test

2 MMTIC Test MMTIC test • MMTIC test

3 Who am I ?
Understanding their own 

personality type

• Guessing my type
• Understanding psychological tendency
• Identifying character of our 

personality type

4
How can it be 

different between 
You and I ? (1)

Understanding the 
extraversion and introversion

•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I
• Group activity : The test is done. 

What is next to do ?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5
How can it be 

different between 
You and I ? (2)

Understanding the sensing 
and intuition

•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S/N
• Group activity : drawing a map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6
How can it be 

different between 
You and I ? (3)

Understanding the thinking 
and feeling

•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F
• Group activity 1 : If you go  to the 

hospital for visit, What would you 
say ?

• Group activity 2 : If someone asks 
for answer during the test, What 
would you say ?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7
How can it be 

different between 
You and I ? (4)

Understanding the judging 
and perceiving

•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J/P
• Group activity
   : making a plan for travel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8
You, I and We !

(1)
Understanding the 

temperament characteristics

•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SJ, 
SP, NT and NF

• Group activity 1 : Being aware of 
interferences for learning

• Group activity 2 : Being aware of the 
usual way you study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9
You, I and We ! 

(2)

Understanding the 
temperament characteristics &

To express gratitude

•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SJ, 
SP, NT and NF

• Group activity 1 : Who is your 
favorite friend ?

• Group activity 2 : Making frog 
sandwich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10 Changed myself Changed myself

• Writing Self-introduction
   (Compared with 1session)
• Comment writing
• Post test

Table 1. Conten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MM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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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28) Cont.(n=28)

χ² ρ
n(%) n(%)

Age
12
13

13(46.4)
15(53.6)

12(42.9)
16(57.1)

0.07 1.000

Sex
Male
Female

9(32.1)
19(67.9)

7(25.0)
21(75.0)

0.35 .768

Cost of living aid
Yes
No

10(35.7)
18(64.3)

13(46.4)
15(53.6)

0.66 .587

Health care
Medicaid
Near poor
Other

10(35.7)
13(46.4)
5(17.9)

13(46.4)
15(53.6)
0(00.0)

5.53 .082

Counseling center experience
Yes
No

7(25.0)
21(75.0)

2(07.1)
26(92.9)

3.31 .143

Psychiatry treatment experience
Yes
No

0(00.0)
28(100.0)

0(00.0)
28(100.0)

- -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Exp.(n=28) Cont.(n=28)

t ρ
M±SD M±SD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
Depression

63.07±10.02
26.04± 5.23
16.61±11.27

64.04± 6.38
27.54± 3.03
15.43± 7.36

-0.42
-1.31
0.46

.670

.197

.64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Measurement Variables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연령은 모두 12.5세였
고, 성별분포는 실험군은 남학생 32.1%, 여학생 
67.9%, 대조군은 남학생 25.0%, 여학생 75.0%
였다. 대상자 모두 저소득층으로T 수급비를 받고 
있는 비율은 실험군 35.7%, 대조군 46.4%였고, 
차상위가 실험군 46.4%, 대조군 53.6%였다. 내
재된 심리정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실험군 25.0%, 대조군 
7.1%였으며, 정신과 치료경험은 두군 모두 없었
다. 따라서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동질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2).

3.2.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실험 전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 점수는 실험군 
63.07점, 대조군 64.04점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 = -0.42, p = .670), 자아존

중감의 평균 점수도 실험군 26.04점, 대조군 
27.54점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1.31, p = .197). 또한 우울의 평균 점수는 
실험군 16.61점, 대조군 15.43점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46, p = .645). 따라
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3.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본 연구는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
램을 주 2회(1회 60분) 총 10회기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 사전, 사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 후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의 증가와 우울 감소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Table 4). 
  심리적 안녕감은 실험군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 
63.07점에서 실시 후 70.54점으로 7.46점 증가하
였고, 대조군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 64.04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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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s
Pre test Post test Difference

t ρ
 M±SD   M±SD  M±SD

Psychological Well-being

Exp.
(n=28)

63.07±10.02 70.54±8.24  7.46±12.03
3.70 .001

Cont.
(n=28)

64.04± 6.38 60.82±6.94 -3.21± 9.35

Self-esteem

Exp.
(n=28)

26.04±5.23 34.46±4.67 8.43±7.05
3.67 .001

Cont.
(n=28)

27.54±3.03 29.61±4.95 2.07±5.81

Depression

Exp.
(n=28)

16.61±11.27  9.86± 7.21 -6.75±12.17
-2.85 .006

Cont.
(n=28)

15.43± 7.36 17.75±10.24  2.32±11.6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Difference of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Groups

실시 후 60.82점으로 3.21점 감소하였으며 두 집
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3.70, 
ρ = .001). 심리적 안녕감은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
격유형 프로그램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임득연[2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중생을 대상으로 
MMTIC를 활용한 자아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점수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향상은 되었으나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보
고하였다[25]. 이는 45분이라는 짧은 수업시간으
로 인해 주제별 촉진활동을 할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고, 활동적인 외향형(E)이 80%를 차지하는 
학생들에게 45분 동안 언어만으로 프로그램을 진
행하여 흥미도가 떨어졌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이
순옥[25]의 연구에서 언급한 외향형에 관한 유사
한 연구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66.1%의 외향형(E) 
학생과 공업고등학교의 72.0%의 외향형(E) 학생
들의 부적응 정도가 높았다고 하였는데[35, 36], 
이는 외향형(E)이 제한된 환경에서 부적응을 보
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에 외향형이 많은 집단의 경우 성격적 특성
을 고려하여 자유롭고 활동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60분이라는 시간을 배정하여 주제별 
촉진 활동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고, 활동에 제
한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

함으로써 자유롭고 활동적인 것을 추구하는 외향
형(E)이 71%를 차지하는 대상자의 욕구를 만족
시켜 흥미도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 심리적 안녕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의미하는 대상자들의 주관
적 표현을 살펴보면, “친구들이 많아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나랑 다른 말을 
하면 내가 틀린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왜 그
랬는지 알 것 같아요.”, “친구들을 배려하고 친절
해졌어요.”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MMTIC를 
활용한 주된 활동인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받
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나와 다른 친구들의 성격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상승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실험군의 경우 프로
그램 실시 전 26.04점에서 실시 후 34.46점으로 
8.43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전 27.54점에서 실시 후 29.61점으로 2.07점 증
가하였으며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3.67, ρ = .001). 자아존중감은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유
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농촌
지역 남녀 초등학생에게 MMTIC를 활용한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
[37]와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이 초등학생
의 자아존중감, 특히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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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
한 연구[38]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김희숙
[39]은 자신의 고유한 성격유형의 건강한 특성과 
장점을 인정받고 인식함으로써 중학생의 자존감
이 향상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업저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MMTIC를 활용한 자아성장 프로그램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향상되었으나 하위 요인인 성격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
다[40]. 이는 수업저해아동들의 특성 요인들에 부
정적인 것들이 많아 프로그램 중에 서로 부딪히
거나 마음이 맞지 않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
으며,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성격적 
변화가 이루어질 때 성격적 자아존중감 향상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 회기별 자
신의 선호경향을 탐색하는 집단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성과 장점을 인식하
고, 스스로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성격적 특
성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인식의 전환 과정을 통
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자기인식을 높여 자아
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 향상을 의미하는 대상자들의 주관적 
표현을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장점이 많다는 것
을 처음 알았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프로
그램을 통해 나의 행동이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등이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회기를 
늘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
고 다양한 그룹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
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자기 인식능력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성격적 변화에 영향을 준다
면 프로그램의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변화는 실험군에서 프로그
램 실시 전 16.61점에서 실시 후 9.86점으로 
6.75점 감소하였고, 대조군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 
15.43점에서 실시 후 17.75점으로 2.32점 증가하
였으며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 = -2.85, ρ = .006). 우울은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알코올중독 환자에
게 MMTIC(MBTI)를 적용한 집단정신간호 프로
그램을 제공한 결과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
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우울 점수가 낮아진 
이유로 알코올중독 환자들에게 자신만이 갖고 있
는 고유한 성격의 장점과 강점을 인식하도록 돕
고 인정과 칭찬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면서 

우울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41]. 그러나 직장인
을 대상으로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향상 프로
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하위 영역인 
우울 점수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42]. 이는 정
신건강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 장기간
의 프로그램 적용이 요구되는데 대상자들이 프로
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만
큼 시간적 여유가 없어 6회기의 짧은 기간 안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다르게 본 연구는 10회기 프로그램으로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자아
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함으로서 자아존
중감이 향상되어 우울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김희숙[41]의 연구결과를 토
대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우울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
이 낮을 경우에는 더욱 부정적으로 우울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고[27], 낮아진 자아존중감이 아
동의 우울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43]. 또한 자
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
에 비해 우울을 덜 경험하고[44, 45], 5～6학년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대해 완충작용
을 한다[46]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
대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사료된다.
  본 연구는 매 회기 주제별 집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인지하여 장점은 발휘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며 스스로
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렇듯 스스로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자
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결과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며, 향상된 자아존중감의 완충작용으로 
우울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MMTIC는 자아성장, 대인관계향상, 학습전략, 집
단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38, 39, 40, 47] 그 결과 자아존중
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로 볼 때 본 연구의 MMTIC를 활용한 집단상
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을 높였으며, 높아진 자아존중감이 우울 감소로 
이어져 유의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MMTIC를 활용한 집단상
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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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점과 타인의 단점이 자신의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독특
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48]. 이러한 
계기를 통해 자신과 타인이 다름을 인정하고, 인
정받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스
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함으
로써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심
리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렇듯 대상자가 심리적
으로 안정됨에 따라 우울에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우울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저소득
층 초등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주 2회
(1회 60분) 총 10회기를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
녕감은 실험군에서 7.46점 증가하였고(t = 3.70, 
ρ = .001), 자아존중감도 8.43점 증가하였으며(t 
= 3.67, ρ = .001), 우울 점수가 6.75점으로 유
의하게 낮아졌다(t = -2.85, ρ = .006). 따라서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저소득
층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 증진 
및 우울 감소에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이 확인되었
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이 일개지역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
므로 일반화하기가 어럽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MMTIC
를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대에 적
용이 가능하므로 가정과 교육환경 내에서 아동청
소년을 돌보는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해줌으로써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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